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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함에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도 소셜 미디어

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사용자 간

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및 확장이 발생되고, 이것은 다시 정보공유, 자아추구, 사회참여, 유희(오락) 등의 성과

로 이어지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연구대상을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비직장인들로 분류하

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직장인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한 후,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지인들에게 어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 미디어 기능에 유희(오락)성을 포함시키면 조직 내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경영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조직 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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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beneficial plan for business success by the advantage of social media service in the business

organization. There is few research for applying social media on a variety of fields in business organization although many companies are

trying to find the way for its application. Hence, this study identifies the possibility for the utilization of social media services, and it also

finds the plan for their effective application. The social relationship is created by increasing communications between users of social media

service. The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hypothesis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affects knowledge share, pursuit of

ego, social participation, amusement. To maximize the impact of results,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target on two

groups including the business men and non-business men who use social media services. As results of the research, the business men

tend to appeal their impression based on sharing knowledge with anonymous people.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a social participation to

a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to utilize the social media in the organization by including amusement to its funct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 to companies which wants to apply social media servic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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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 블로그 등으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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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소셜 미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그 사

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란 양방향성을 활용

하여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으로 정의되며, 그 특성

은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이다(Lee 등, 2011).

소셜 미디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Guidewire Group의 공동 창업자인 Chris Shipley로 그는 소

셜 미디어를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로는 블로

그(Blogs),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메시지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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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Boards), 팟캐스트(Podcasts), 위키스(Wikis), 비디

오블로그(Vlog) 등이 있으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7).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개

방성과 확장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관

계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

개념을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Lee 등, 2011). Tim

O'reilly에 의해 웹 2.0 개념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 인터넷

서비스 변화의 중심에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Lee 등,

2010) SNS와 블로그가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

스가 모임이나 집단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 개인을

중심으로 다른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계를 형성

하고, 이러한 사용자들 간의 관계가 축적되어 하나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장함으로써 사용자 자신의 비

즈니스나 사회적 교제가 행해지게 된다(Kenneth 등, 2007).

이처럼 인터넷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함께 개인과 개인은

물론 다양한 집단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사

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관계를 맺기 위한 사이버 상

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자본

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SNS 및 블로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러한 관계를 확산시키고 있

어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Putnam, 2000).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은 이를 조직

내에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지식공유를 목적

으로 한 기업형 SNS인 ‘Yammer'가 대표적이다. 자발적 지

식공유가 미흡하여 과거 도입했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이

성공적이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자발적 지식공유

를 강조하는 기업형 SNS를 도입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시험

하고 있다. SNS의 주요 기능이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계형성에 기반을 두고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해줌으로써 지식공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를 조직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의 특징과 그로 인한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의 특성과 이용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예컨대, Zaho와 Rossen, 2009; 박노일과 남은하,

2008; 신명희, 2009), 조직 내 지식공유와 같은 기업용 소셜

미디어 서비스 활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사회적 자본 형성, 즉 관계를

형성하고(Kenneth 등, 2007) 그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

가 조직마다 다를 것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조직 내 소셜 미디

어 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활

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비직장인들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조직 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유용한 가이드

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특징인 관계 형성, 즉

사회적 자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2.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를 통해 형성하게 된 집단, 즉

가족, 학교, 직장 등과 같이 생활을 통해 구성된 신뢰할만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구조에 의해 구성원들이 특정 사회적 행

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시키게 된다(Coleman, 1988). 구

성원들 간의 연결을 통해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와 조

직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즉, 사회적 자

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의 속성으로, 이는 호혜성(reciprocity)에 바탕을

둔 신뢰(trust), 규범(norms), 사회적 연결망(network)으로

구성된다(Putnam, 2000). 신뢰는 사회관계에 대한 믿음을 뜻

하고, 규범은 개인의 행동에 대해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역

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연결

망(Social network)에 있으며(Coleman, 1988), 사회적 연결

망으로 결집된 사람들은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응집력의 기반이 마련된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인 삶 자체

를 영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관계의 구조 속에 있는 자원이며 이

는 개인이나 집단에 특정한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동의한다(Coleman, 1988).

사회적 연결망은 Putnam(2000)에 의해 연결적(bridging)

형태와 결속적(bonding) 형태로 나뉘어진다. 연결적 형태는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질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망

을 말하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인구사회학적 혹은 가치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포괄적 네트

워크를 말한다. 결속적 형태는 같은 인종이나 종교,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동일한 특성을 지닌 관계망으로 다소 배타적 성

격을 가지게 된다. 연결적 형태로 모인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SNS, 블로그, 메신저, 이메일 등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

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결속적 형태보다는 더욱 확대된

범위 안에서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Shah 등,

2005). 연결적 네트워크는 약한 연계(weak tie)의 형태로 나

타나며, 관계의 깊이보다는 관계의 넓이를 지향한다.

반면 결속적 형태로 모인 사람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은 대

체로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집

중되고 강한 연계(strong tie)의 형태로 나타나며, 서로에 대

한 감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2.2 사회적 자본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urgoon과 Hal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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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리적 연결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견, 생각, 감정

등을 공유하는 모든 연결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

서의 직접적인 만남에 의존하였지만 온라인 기술과 서비스

의 발전으로 인해 그 양상이 변화하게 되었다. 인터넷상에

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와 커

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면서 관계형성의 기회

도 늘어나게 된다.

온라인상에서의 관계형성에 대한 초기 연구의 경우 커뮤

니케이션과 정보접근 등에 있어서 현재보다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컸었다. 인터넷 확산 초기 컴퓨터를

통한 관계 맺기는 한계가 있어 친밀한 관계 형성도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DeSactics & Gallupe, 1987). 예컨대,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유대감이 결여되

어 있기 때문에 관계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

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사람과의 연결과 교류가

관계형성의 유지과정이며 이는 컴퓨터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의 기회와 접촉의 가능성을 확대시켜 관계 형성이 더욱 활

성화되고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온라인상에서 지속적

접촉을 통해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친밀감이 증대됨으로써

상호간의 동질감이 동일 관심사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온라

인상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감소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멀티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는 방송과 같은

강한 전파력을 가진 채널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트위터

의 경우 팔로우에 의한 확장방식으로 오프라인처럼 구속력

이 없고, 관계망 형성이 자유롭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는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기존의

연결적 혹은 결속적 사회 자본과 연계를 유지하는 기능 또

한 갖추고 있다(Ellison 등, 2007).

2.3 사회적 자본과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기존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와 관

련된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보공유, 자아추구, 사회참여,

유희(오락)성 등이 도출되었다.

2.3.1 정보공유

온라인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망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결속적 사회 자본에 집중하기보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더

욱 확장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Ellison 등,

2007; Kim 등, 2010). 연결적 네트워크의 이러한 특성은 사

회적 지평과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정보와 지

식을 공유하고, 자원획득의 기회를 확장한다는 장점을 갖는

다.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비록 약한 연계로 구

성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활용성과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일조하게 된다(Burt, 1992).

Tsai와 Ghoshal(1998)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구조

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 관계적 차원(relational

dimension), 인지적 차원(cognitive dimension)으로 구성됨을

검증하였다. 구조적 차원은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 특성

(network properties) 또는 전체적인 연결망 형태(network

configuration)를 말하며, 특히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결속(social interaction ties) 정도를 의미한다. Burt(1992)는

연결망이 구조화될수록 정보의 적시성과 적절성, 또 소개에

의한 연결망의 재창출과 같은 정보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

았다.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과 상호규제, 상

호의무와 기대, 서로에 대한 동일화 등을 포함한다. 구성원

들 간의 관계 특성이 이익이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두며, 이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공유하게 되는 결과물이 된다(Nahapiet과 Ghoshal, 1998).

인지적 차원은 자원에 대한 표현, 해석, 의미, 시스템들 간

의 공유를 말한다. Nahapiet과 Ghoshal(1998)에 의하면 정보

는 개인의 인지능력에 의하여 지식으로 변환되며 지적자본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내재된다는 점에서 인지적 측면이 고려

된다. 이러한 인지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 및 언어, 코드를 포함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한 공통의 목적과 관심은 자원의 교

환이나 결합의 잠재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2.3.2 자아추구

사람들은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인상이 바람직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기를 원한다. 온라인상

에서도 역시 바람직한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

게 되는데, 특히 개인 웹사이트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다(Jung 등,

2007). 특히 블로그 서비스의 경우 과거의 개인 웹사이트보

다 제작 및 관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자들에

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전달하고 현실보다 더 강력한 자기

표현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Schau와 Gilly, 2003).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하고 유지

하기 위해 개인 미디어를 이용하려는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Dominick, 1999), 정보게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정체성과 존재감을 구축한다(Papacharissi, 2002). 젊은 세대

들은 온라인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미투데이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일반적인 블로그, 인터

넷 메신저나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

적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하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

하는 가장 큰 동기가 자아추구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사

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Trammell, 2004).

자아추구와 친근감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Papacharissi, 2002). 적극

적인 자아추구는 궁극적으로 상대에 대한 친근감을 불러일

으킴으로써 인간관계의 발전을 가져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2.3.3 사회 참여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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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집중되어 결속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질적인 배경이나 성향

을 가진 사람들과 심층적으로 사회 이슈에 관한 대화를 나

누기 쉽지 않았다(Kim과 Kim, 2008).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는 소셜 미디어인 블로그, SNS, 마이크로 블로그, 메신저,

채팅,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더

확대된 범위의 연결적 네트워크 안에서 토론이 가능해졌고,

넓게는 언론사나 정치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졌다

(Shah 등, 2005).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은 정보

와 엔터테인먼트를 주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였으나, 현

재는 그 외에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참여가 주된 이용

동기가 되고 있다. Kerbel과 Bloom(2005)은 블로그가 기존

매스미디어의 부족한 정책토론과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hah 등(2005)도 인터넷을 통

한 정보검색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이

슈에 관한 관심과 시민의식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는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힘을 유발하고, 나아가 전

통적으로 분열된 사회의 각 영역들을 이어주는 가상의 만남

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나은경, 2007). 이처럼 더욱 폭

넓게 ‘사회적으로 연결(social connectedness)'되는 것이 가

능해지면서 이전에는 서로 연결될 기회가 없었던 다양한 사

람들을 공통적인 관심의 끈으로 연결시켜주고,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적인 연결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치적 연

결(political connectedness)'로 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

니게 된다(Teixeira, 1992). 소셜 미디어는 시민들의 비공식

적인 집단과 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함

으로써 시민참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

어 등을 통한 비공식적 사회적 소통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정치를 포함한 현 시대의 정세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Huckfeldt 등, 2004).

2.3.4 유희(오락)

유희(오락)적 욕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해 즐

거움, 오락, 재미 등을 추구하는 욕구로 정서적 만족을 추구

하고자 하는 것이다(구교태, 2005).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계망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재미와 유희를 추구하게 되며, 복잡한 현실로부

터의 도피와 심리적 안정, 그리고 즐거움 등을 얻기 위한

정서적 만족 측면의 목적을 갖는다. 인터넷 이용동기를 연

구한 Papacharissi와 Rubin(2000)은 대인관계적 유용성, 시

간 보내기, 정보추구, 편익, 오락이라는 5가지의 동기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정보추구’와 ‘오락’이 이용자들의 주요한 인터

넷 이용 동기임을 확인한바 있다.

글로벌 PR기업인 Edelman은 미국과 영국에 거주하는

18~54세 성인 1,067명을 대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신뢰’란 주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다

수 응답자들이 TV보다 강력한 즐길 거리로 소셜 네트워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18~24세 응답

자 중 73%가, 25~54세의 50%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엔

터테인먼트 도구로 보았으며, 소셜 미디어가 음악이나 게임,

잡지, TV 등 보다 오락적 가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Van der Heijden(2004)에 따르면 블로그 등의 인터넷 커

뮤니티 사이트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데 주목적이 있다.

블로그 이용자들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교환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즐거움

과 재미를 찾는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

를 타인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오락적 기능이

강조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분석을 수

행하기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한다.

3.1 연구 모형의 설정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으로 사용자들은 개인을 중심

으로 다른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Kennethe 등, 2007), 이러한 관계는 하나의 네트워

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사용의도에 따른 각자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Zaho와 Rosson, 2009). 사회적 자본의 핵심

은 사회적 연결망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연결적 형태와

결속적 형태로 표현된다(Putnam, 2000).

SNS의 이용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보교환

을 통한 사회이슈 참여,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팔로어 그룹

형성, 편리한 소통기능, 정보전달의 용이성, 휴식 및 오락,

사적 기록 공간, 140자의 유용성을 꼽기도 한다(심홍진과 황

유선, 2010). 또한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 느껴지는 현실감을 기대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을 파악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가시

성을 높이거나 관심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

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aho와 Rosson, 2009).

블로그의 이용의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긍심·

정체성 표현, 이용 편리성·사회성, 관음주의, 추억공유, 영상

물 게재 및 감상, 상호작용성, 유행성, 경제성, 학습도구, 기

록성, 습관, 교제관계·흥미, 현실도피 등인 것으로 보는 연구

(박광순과 조명휘, 2004)와 다양한 시각과 동지 접촉, 정치적

감시, 관계 관리와 도피, 개인적 성취, 정보공유와 저장, 미

디어 이슈와 체크가 유의하게 나온 연구(박노일과 남은하,

2008)가 있었다. 또한 정보제공, 사회적 상호작용, 창작, 자

아추구, 오락, 유행, 기록, 습관 등에 따라 블로그를 이용하

는 것으로 보았다(신명희, 2009).

이들을 정리하면 공통적인 요인들로는 정보공유, 자아추

구, 사회참여, 유희(오락) 등이 공통적 요인들로 파악된다.



기업조직 내 소셜 미디어 서비스 활용의 가치 제고 및 활성화 방안 279

(그림 1) 연구 모형

따라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

션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및 확장에 근간을

두면서 정보공유, 자아추구, 사회참여, 유희(오락) 등의 성과

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은 이를 정리하여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3.2 가설의 설정

먼저 사회적 자본과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의도에 따른

성과, 즉 정보공유, 자아추구, 사회참여, 유희(오락)과의 관계

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한진우 등(2008)은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측면, 구조적, 관

계적, 인지적 차원의 성격들이 강할 때 지식공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지식

이 공유되는 네트워크가 구조화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강하며, 또한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동기가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이 많을수록 사

회적 자본으로 구성된 연결 및 결속적 네트워크는 구조화되

며, 신뢰가 생기고, 공통 관심사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정

보공유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아추구적 동기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을 좋아하

게 되며, 이러한 자아추구적 행동은 온라인상에서도 나타나

게 된다(Jung 등, 2007).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네트워크 내

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결 및 결

속적 사회자본이 구성되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인상이 바

람직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노

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 검색과 토론

을 나누며 인간관계를 강화시킨다. 이는 사회 이슈와 시민

의식에 대한 관심을 상승시키고, 사회참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hah 등, 2005). 여러 학자들 사이

에서 연결적 네트워크와 결속적 네트워크가 각각 사회 참여

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부(-)적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Scheufele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

디어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제는 다양한 채널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더 확대된 범위의 연결적 네트워크 안에서 토

론이 가능해짐으로 기존 보다는 사회참여가 더욱 수월해진

것으로 판단하여,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연결

및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되면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히 일

어날 것으로 가정한다.

김유정(2005)은 사이버 커뮤니티의 참여와 이용, 그리고

커뮤니티의 속성에 대한 평가와의 관계 연구를 통해 관계형

성과 관련된 사회통합적 욕구가 인지적 욕구, 오락적 욕구,

개인적 정체성 욕구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동기와 상호관

련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한 동질적인 관계 형성은 흥미와 오락, 정체성 확인, 여가선

용 및 습관, 유용성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또한 미디어 수

용자 중 오락적인 욕구를 가진 수용자는 미디어에 대한 관

여를 통하여 자기강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H1-1: 연결적 사회자본의 증대는 정보공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2: 연결적 사회자본의 증대는 자아추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3: 연결적 사회자본의 증대는 사회참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4: 연결적 사회자본의 증대는 유희(오락)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1: 결속적 사회자본의 증대는 정보공유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2: 결속적 사회자본의 증대는 자아추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3: 결속적 사회자본의 증대는 사회참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4: 결속적 사회자본의 증대는 유희(오락)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것과 같이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증대되었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

된다(Burgoon과 Hale, 1987). 연구초기 온라인상에서의 커뮤

니케이션은 관계 형성에 부정적 시각으로 보았다(DeSactics

와 Gallupe, 1987). 예컨대,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는 일시적이

고 비인격적이어서 유대감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컴퓨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한계로 인해 관계 형성 자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연구에

서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이용 동

기를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며, SNS 및 블로그와 같은 소

셜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 웹페이지의 단점을 보완하

여 이들 관계 형성을 더욱 수월하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증대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연결

적 혹은 결속적 사회자본과의 연계를 유지하게 된다(Ellison

등, 2007).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280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제18-D권 제4호(2011. 8)

잠재변수 측정변수 측정항목근거

종속

정보공유

(SInfo)

SInfo1 사진 및 동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
Ellison 등(2007), Burt(1992),

Tsai와 Ghoshal(1998),

Nahapiet와 Ghoshal(1998)

SInfo2 나의 취미 생활 혹은 전문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

SInfo3 나의 관심사항에 대한 최근 경향을 공유

자아추구

(SelfR)

SelfR1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널리 알림
Jung 등(2007),

Schau와 Gilly(2003),

Papacharissi(2002)

SelfR2 자신의 개성 및 성격 소개

SelfR3 개인 관심 사항을 정리하고 자신을 주변에게 알림

사회참여

(CPart)

CPart1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고민
Kim과 Kim(2008),

Shah 등(2005),

Kerbel과 Bloom(2005)

CPart2 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토론에 참여

CPart3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알게 됨

유희(오락)

(Ent)

Ent1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구교태(2005), Papacharissi와

Rubin(2000), Van der

Heijden(2004)

Ent2 복잡한 일상생활을 벗어남

Ent3 재미있고 유익

매개

연결적 사회자본

(Brig)

Brig1 동일 관심사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됨

Colemn(1988; 1990),

Purtnam(1993),

Shah 등(2005)

Brig2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친분유지

결속적 사회자본

(Bond)

Bond1 직장이나 학교에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게 됨

Bond2 직장동료, 친구, 가족 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됨

독립
커뮤니케이션

(Comu)

Comu1 주변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합
Burgoon과 Hale(1987),

DeSactics와 Gallupe(1987),

Barnes(2002)

Comu2 주변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즐거움

Comu3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변사람의 근황을 알게 됨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항목
직장인 비직장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성별
남성 44 53.2 36 37.5

여성 38 46.3 60 62.5

연령

20대 미만 2 2.4 32 33.3

20대 22 26.8 45 46.9

30대 31 37.8 7 7.3

40대 19 23.2 8 8.3

50대 이상 8 9.8 4 4.2

학력

고졸 15 18.3 57 59.4

전문대졸 20 24.4 7 7.3

4년제졸 44 53.7 27 28.1

대학원졸 3 3.7 5 5.2

직업

회사원 60 73.2 - -

공무원 5 6.1 - -

자영업 7 8.5 - -

서비스 10 12.2 - -

학생 - - 76 79.2

주부 - - 20 20.8

소셜

미디어

SNS 46 56.1 31 32.3

블로그 36 43.9 65 67.7

계 82 100 96 100

<표 2> 설문 응답자의 기술통계적 특성H3-1: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증대는

연결적 사회자본 증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2: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증대는

결속적 사회자본 증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가설설정, 연구모형 등을 바탕으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실증분석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기술통계적 결과, 신뢰성 및 타당

성,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4.1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은 온라인 설문 전문업체에 의뢰해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 회사 및 공무원 등과 같은 직장인 82명, 학생 및 주부

등 비직장인 96명으로, 총 178명에 대한 설문을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설문응답자의 기술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

다. 비직장인의 경우 주 설문 대상이 학생으로 연령대가 낮

고 학력도 낮은 것이 특징이며, SNS보다는 블로그 사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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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CR AVE

Cronbach’

Alpha

종속

정보공유

(SInfo)

SInfo1 3.732 0.802 0.740

0.852 0.658 0.745SInfo2 3.781 0.802 0.845

SInfo3 3.854 0.739 0.845

자아추구

(SelfR)

SelfR2 3.427 0.969 0.904
0.897 0.812 0.769

SelfR3 3.659 0.835 0.899

사회참여

(CPart)

CPart1 3.573 0.861 0.859

0.849 0.653 0.737CPart2 3.366 0.910 0.760

SelfR1 3.610 0.926 0.802

매개

연결적 사회자본

(Brig)

Brig1 3.439 0.668 0.881
0.863 0.759 0.682

Brig2 3.744 0.829 0.861

결속적 사회자본

(Bond)

Bond1 3.524 0.689 0.887
0.833 0.714 0.604

Bond2 3.476 0.892 0.801

독립
커뮤니케이션

(Comu)

Comu1 3.598 0.887 0.818

0.882 0.713 0.800Comu2 3.732 0.847 0.878

Comu3 3.622 0.938 0.836

<표 4> 직장인에 대한 기술 통계량

변수명
직장인 비직장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정보공유

SInfo1 .770 -.075 .194 .680 .071 .174

SInfo2 .828 .230 .040 .755 .114 .294

SInfo3 .680 .288 .208 .804 .180 .109

자아추구

SelfR1 -.016 .162 .806 .666 .051 .308

SelfR2 .178 .793 .120 .783 .111 .170

SelfR3 .142 .799 .122 .776 .165 .136

사회참여

CPart1 .233 .080 .778 .192 .793 .080

CPart2 .350 .314 .649 .099 .874 .098

CPart3 .260 .405 .537 .106 .838 .167

유희(오락)

Ent1 .055 .593 .343 .312 .005 .792

Ent2 .422 .488 .294 .341 .302 .798

Ent3 .564 .464 .158 .158 .158 .846

<표 3> 직장인 여부에 따른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2 탐색적 요인분석

직장인과 비직장인 간에는 SNS 및 블로그에 대한 인식

및 사용행태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분석에 앞서

SNS 및 블로그 사용으로 느끼는 성과 차이를 직장인 여부

에 따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

다(<표 3> 참조).

먼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SNS 및 블로그의 사용성과를

살펴보면 정보공유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나 자아추구는

세 문항 중 두 개가, 자아추구의 한 문항은 사회참여 쪽으

로 묶였다. 또한 유희(오락)성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못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비직장인은 유희(오락)성과

사회참여가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나, 정보공유 및

자아추구가 함께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추컨

대, 직장인들은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추구를 하는 성향이

있으며, 비직장인들은 정보공유를 통해 자아추구를 하는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직장인들은 SNS 및

블로그가 하나의 유희적 성격을 갖는 매체로 보고 있었지만,

직장인은 오락보다는 자신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4.3 측정 모형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PLS(Partial Least

Squares)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PLS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타 도구보다 샘플 크기와 잔차

분포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Chin,

1998).

먼저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Reliability), 집중타당성(Convergent Reliability)과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신뢰성은 Fornell과

Larcker(1981)의 합성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 CR)과

Barclay 등(1995)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이용하였다. CR 값이 0.7 이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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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량
CR AVE

Cronbach’

Alpha

종속

정보공유 통한

자아추구

(SISR)

SInfo1 3.906 0.872 0.700

0.903 0.608 0.871

SInfo2 3.770 0.923 0.818

SInfo3 3.781 0.965 0.808

SelfR1 3.313 0.910 0.752

SelfR2 3.448 0.939 0.813

SelfR3 3.677 0.801 0.783

사회참여

(CPart)

CPart1 3.344 0.927 0.789

0.890 0.728 0.816CPart2 2.917 1.002 0.907

CPart3 3.521 0.929 0.860

유희(오락)

(Ent)

Ent1 3.531 0.973 0.836

0.905 0.761 0.842Ent2 3.615 1.019 0.920

Ent3 3.656 0.904 0.858

매개

연결적 사회자본

(Brig)

Brig1 3.396 0.968 0.872
0.871 0.771 0.704

Brig2 3.427 0.937 0.884

결속적 사회자본

(Bond)

Bond1 3.583 0.790 0.844
0.862 0.758 0.683

Bond2 3.708 0.882 0.896

독립
커뮤니케이션

(Comu)

Comu1 3.646 0.821 0.834

0.880 0.710 0.795Comu2 3.594 0.901 0.883

Comu3 3.958 0.870 0.810

<표 5> 비직장인에 대한 기술 통계량

SISR CPart Ent Brig Bond Comu

SISR 0.608

CPart 0.316 0.728

Ent 0.566 0.353 0.761

Brig 0.524 0.352 0.610 0.771

Bond 0.501 0.312 0.495 0.547 0.758

Comu 0.571 0.124 0.599 0.512 0.504 0.710

* 대각선의 값은 AVE 제곱근의 수치임

<표 7> 비직장인에 대한 판별타당성

SInfo SelfR CPart Brig Bond Comu

SInfo 0.658

SelfR 0.410 0.812

CPart 0.414 0.409 0.653

Brig 0.520 0.432 0.400 0.759

Bond 0.405 0.518 0.343 0.388 0.714

Comu 0.433 0.531 0.475 0.484 0.414 0.713

* 대각선의 값은 AVE 제곱근의 수치임

<표 6> 직장인에 대한 판별타당성

AVE가 0.5 이상이면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된다(Chin

등, 1997).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CR 값은 모두 0.8

이상, AVE 값은 모두 0.6 이상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본 연

구에서 설계한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전체 모델에 대한 집중타당성은 요인적재값이 0.6 이상인

경우 확보된다(Hair 등, 1998). 본 연구에서의 모든 항목들은

0.7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의 집중

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표 4>,<표 5> 참조).

판별타당성은 AVE 제곱근의 값이 다른 구성개념간의 상

관관계 값보다 커야 한다(Barclay 등, 1995).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경우 <표 6>, 비직장인의 경우 <표 7>과 같이

AVE 제곱근의 값이 그에 상응하는 상관행렬의 값보다 크

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4.4 구조 모형

Bootstrap Resampling 기법으로 500회 리샘플링 후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설결과는 직장인의

경우 (그림 2), 비직장인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하

였다.

직장인들은 SNS 및 블로그 사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증

가하게 되면, 연결적 사회자본(β = 0.49, t = 5.804) 및 결속

적 사회자본(β = 0.43, t = 5.367)이 유사한 정도로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적 사회자본은 정보공유(β = 0.44, t =

5.539)에, 결속적 사회자본은 자아추구(β = 0.43, t = 4.268)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공유

는 아는 사람들보다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자

아는 모르는 사람들 보다는 아는 사람들에 대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묻고 공유하며

그 지식 정도를 보임으로써 자아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연결적 사회자본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β

= 0.31, t = 2.556), 결속적 사회자본은 사회참여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참

여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비직장인들도 SNS 및 블로그 사용으로 인한 커뮤니케이

션이 연결적 사회자본(β = 0.52, t = 6.196) 및 결속적 사회

자본(β = 0.51, t = 5.042) 형성에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적 사회자본은 유희(오락)성(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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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5, **: p < 0.02,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직장인)

*: p < 0.05, **: p < 0.02, ***: p < 0.01

(그림 3) 연구모형 분석결과(비직장인)

가설 원인 변수 결과 변수
직장인 비직장인

경로 계수 t값 결과 경로 계수 t값 결과

H1-1

연결적 사회자본

정보공유 0.44 5.539 채택
0.35 3.409 채택

H1-2 자아추구 0.26 2.614 채택

H1-3 사회참여 0.31 2.556 채택 0.27 2.260 채택

H1-4 유희(오락) - - 기각 0.47 5.710 채택

H2-1

결속적 사회자본

정보공유 0.24 2.510 채택
0.32 2.307 채택

H2-2 자아추구 0.43 4.268 채택

사회참여 0.23 1.947 기각 0.17 1.472 기각H2-3

H2-4 유희(오락) - - 기각 0.24 2.423 채택

H3-1
커뮤니케이션

연결적 사회자본 0.49 5.804 채택 0.52 6.196 채택

H3-2 결속적 사회자본 0.43 5.367 채택 0.51 5.042 채택

<표 8> 주효과 가설 채택 여부

0.47, t = 5.710)에, 결속적 사회자본은 정보공유를 통한 자아

추구(β = 0.32, t = 2.307)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직장인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유희적 목적으

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은 모르는 사람들

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비직장인들은 아는 사람들과 정보공유와 자아추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는 직장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르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지

만 아는 사람들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

성은 직장인에게 SNS 및 블로그 이용성과로 인식되지 않았

지만 비직장인들은 주요 요인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들은 정보공유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직장인들은 유희적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으로 직장인 여부에 따라 특징적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와 그에 기반한 가설

채택 여부를 정리하여 <표 8>과 같이 제시하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설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시

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 등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5.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직장인의 경우,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 유희(오락)적 목

적이 없는 반면, 비직장인의 경우 유희(오락)적 성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경우 재미적 요소보다는 특

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인의 경우

에는 정보공유가 가장 큰 목적으로 사용됨이 분석되었기 때

문이다. 다만 정보공유는 직장동료, 친구, 가족 보다는 공통

관심사나 취미를 가지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자신을 원하는 이미지로 만드는 자

아추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존 지식관리시스템이 직장동료들과의 공유를

강제하는 내용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직장인들은 조직 내 보다는 조직 외부에서 지식을

쫓고 공유하며, 습득된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어필할 때에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직 내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특징을 반영한

기능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결속적 형태로 모인 사람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은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집중되

기 때문에 이질적인 배경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심층적

으로 사회 이슈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다(K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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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08)는 견해가 있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 직장인의

경우 정보공유를, 비직장인의 경우 유희(오락)적 목적이 가

장 큰 영향관계를 가짐에 따라 모르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

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는 사람

들과의 관계에서는 직장인의 경우 자아추구가, 비직장인의

경우 정보공유를 통한 자아추구가 가장 큰 영향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와는 달리 정

보공유와 자아추구를 하나의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장인들과 같이 승진, 평가 등 인사문제와 같은 이해

관계가 없는 사진이나 취미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자

신의 이미지와 결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참여는 직장인과 비직장인 모두 아는 사람들과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사회에 참

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적 사회자본은 개인

간 사회적 이슈와 토론을 증대시키게 된다(Dryzek, 2000)는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에서 형성된 연결적 사회자본을 통한 다양한 정보와 의

견의 노출은 사회 이슈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이해를 높이

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지지하게 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소셜 미디어의 기능에 대해 개인의 사적인 공

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미디어 혹은 사회참여적 역할에 대

한 인식이 있어왔다. 개인의 사적공간으로서 자신의 정보를

남기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는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역할이 기업의 가치를 형성하는 바탕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적 문제에는 직장 내 문

제도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 경영문제에 조직원들을 적극적

으로 동참시키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조직 내 소셜

미디어 기능을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직장인의 경우 소셜 미디어

의 사용에 재미적 요소가 없음은 조직 내 소셜 미디어 사용

의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셜 미디어 기능 외에도 조직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SNS의 경우, 1999년에 등장한 아이러브스쿨을 시작

으로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채팅 위주의 서비스 시장이 SNS 중심으로 이동하였

다. 이와 함께 블로그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와 전용 블로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SNS

와 블로그의 시작은 오프라인 인맥관리로 시작되었으며, 현

재는 과거의 서비스와 달리 새로운 관계 형성이나 정보 공

유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시장 초기 오프라인의 인맥관

리는 싸이월드와 블로그의 서비스가 성장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온 바탕이 된다. 하지만 최근 트위터와 같은 해외 서

비스는 온라인상의 관계를 확대시켜 새로운 관계 형성에 집

중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SNS 및 블로그 사용에 대한 욕구

는 서비스의 기능적 변화와 결합되어 새로운 네트워크의 가

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결 및

결속적 네트워크 형성이 직장인 여부와 관련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잘 받아들

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

용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증대가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여 발전시키는 기능과 오프

라인에서 연계된 사람들 사이의 잠재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조직의 경우, 소셜 미

디어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증대

시켜 조직 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안

정보공유의 경우, 정보의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양과 질을 구분하여 측정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조직 내 지식관리 측면에서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 수의 한계로 인해 소셜 미디어를

SNS 및 블로그 사용자로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소셜 미디어인 SNS 및 블로그도 고유의 기능 및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분리하여 살

펴보는 연구수행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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